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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엄헤드, 기획전 《무덤들》 개최 
 

 

뮤지엄헤드는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1월 25일까지 김주리 · 안경수 2인전 

《무덤들》을 개최한다. 각각 회화와 조각 매체를 다루는 안경수와 김주리는 도시에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죽음’과 ‘소멸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주목해왔다. 이번 전시에서 두 작가는 

구체적인 ‘막’과 ‘물질’을 통해 무너지고 지워지는 일상 속 대상을 마주하게 한다. 

오늘날 도시는 죽음을 배제한다. 완전함과 정상성, 결과와 효율, 끊임없는 성장을 미덕으로 

삼으며, 허약하고 낡은 것, 죽음에 다가서는 것을 밀어내고 추방한다. 《무덤들》은 도처의 

죽음을 외면하는 도시의 모순을 떠올리며, 전시 안에 ‘무덤’을 자처하는 장면을 가설한다. 

그리고 막, 칸, 물질, 부피로 들어선 이 장면을 통해 죽음의 일상성, 삶의 유한성을 함께 

사고하길 제안한다. 전시에서 ‘무덤’은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기보다 ‘살아있는 죽음’, ‘죽어있는 

삶’의 역설을 중재하는 장소다. 그것은 죽음을 거부하고 은폐하는 도시의 논리 대신, 오늘의 

궁핍을 초과하는 공간으로 자리한다. 

 뮤지엄헤드 Museumhead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층 
1F, 84-3, Gyedong-gil, Jongno-gu, Seoul 
[보도자료] 배포: 2024년 11월 22일 

전시 제목 
무덤들 
Pluto 

참여 작가 김주리, 안경수 

전시 기간 2024년 11월 21일 – 2025년 1월 25일 

전시 부문 회화 및 조각  

전시 장소 뮤지엄헤드,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층 및 야외 

운영 일시 12:00-19:00 (매주 일요일, 월요일 휴관) 

주최 및 주관 뮤지엄헤드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 시각예술창작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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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전시 서문 (전문) 

2. 참여 작가 및 출품작 소개 

3. 전시 포스터 (파일 별첨) 

 

 

 

 

 

 

-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홍보 목적으로만 전시 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 전시 작품/전경 이미지 등의 추가 자료는 별도 요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T. 02-742-9146/ museumhead.seoul@gmail.com 

이미지 및 전시 아카이브 www.museumhead.com 

추가 문의/ 담당 기획자 대표 소셜 미디어 

책임큐레이터 권혁규 

010-6359-2331 

hyukguekwon@gmail.com 

큐레이터 허호정 

010-9190-7533 

hojeong7534@gmail.com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useumhead_/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useumheadd 

http://www.museumhead.com/
mailto:hyukguekwon@gmail.com
mailto:hojeong7534@gmail.com
https://www.instagram.com/museumhead_/
https://www.facebook.com/museumhe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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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전시 서문 (전문) 
 
“지금 있는 그대로의 세계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달이 필요한 거야. 
아니면 행복이, 아니면 불멸의 생명이, 어쩌면 미친 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세상 것이 아닌 어떤 것이 필요한 거야”  
 

알베르 카뮈, 「칼리굴라」 중에서 1 
  
벽으로 막아 만든 칸이 있다. 방이 되고, 집이 되고, 미술관이 되며, 때로는 무덤이라 불리는 그곳. 
어제의 일들이 고이 수장되는 장소. 어떤 이는 모든 것이 멈춰 있다고, 무엇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자리. 

《무덤들》은 서슴없이 죽음을 지시한다. 이 글이 놓일 칸, 전시장은 지나가버린 이미지와 
물질(만)을 증언한다. 이곳 그리고 저기에, 죽음은 도처의 삶 속에 얽혀 있다. 재난과 전쟁, 도시 개발의 
틈새, 일상 속에 실제이자 관념으로 자리한다. 죽음은 어쩌면 끊임없이 지속되는 삶을 통해, 오히려 
살아있음 속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현재는, 도시는 죽음을 배제한다. 완전함과 정상성, 결과와 효율, 끊임없는 성장을 
미덕으로 삼으면서, 허약하고 낡은 것, 죽음에 다가서는 것을 밀어내고 추방한다. 용산과 이태원 일대의 
개발은 과거를, 심지어는 재난과 비극마저도 빠르게 허물어버린다. 죽음 위에 새로운 개발과 소비의 
욕망이 쌓이고, 그곳엔 낯선 장면들이 세워진다. 누군가는 터전을 잃고, 자신이 쌓아온 공간과 역사에서 
간단히 추방당한다. 

김주리 · 안경수 2인전 《무덤들》은 지워지는 죽음을 마주하는 하나의 ‘칸’이 되려 한다. 
전시는 죽음을 외면하는 도시의 모순을 어떤 ‘막’이나 ‘물질’로 사고한다. 여기서 ‘무덤’은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의 죽음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죽음, 죽어있는 삶의 역설을 중재하며, 
한때 삶이었던 죽음을 또 다른 가능성으로 되새기고 감각하는 공간으로 자리한다. 

김주리와 안경수는 오랜 시간 작업을 통해 도시 속 소멸하는 죽음/삶과 마주해왔다. 김주리의 
<휘경;揮景>(2008~) 시리즈는 점토로 빚은 도시 풍경과 주택이 전시장에서 물에 녹는 과정을 
보여주었고, <모습某濕>(2020~) 시리즈는 소멸의 과정을 숨 쉬는 흙으로 물질화하며 생명과 사라짐의 
초/자연적 교차점을 가설했다. 안경수의 <막 membrane>(2016)과 <교외 suburb>(2021) 같은 시리즈는 
장막처럼 드리운 화면이나 얼룩진 표면을 통해 도시에 소외된 흔적과 그 경계를 담아내며 방치된 
장소들의 침묵과 잔재를, 그 정서를 시각적으로 풀어냈다. 그 속에는 고요한 대상들, 단절된 존재의 
냉랭한 소외감이 쓸쓸하게 때로는 경이롭게 목격되기도 했다. 박탈과 상실을 내재한 작업들은, 도시의 
욕망에 눌려 퇴색되고 망각된 존재들을 어둠 속에 비추거나, 때로는 새로 태어난 (죽음의) 생명력으로 
발현시켰다. 그것은 얼핏 절망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절망을 직시하려는 강렬한 의지의 서곡처럼 
들려왔다. 

《무덤들》에서 김주리와 안경수는 과거 작업의 시도를 다시 살피며 도시의 주변화되고 
사라지는 장소를 재인식한다. 이전 작업에서 부각된 ‘사라짐’, ‘주변’의 정서는 이번 전시에서 확장된 
시간과 장소, 역사 속에 위치하며, 그 기억과 망각의 작용을 되짚어 보게 한다. 

흙의 작용을 일종의 은유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되는 장소의 죽음과 생명력을 드러냈던 
김주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같은 재료를 가마에 굽거나 단단하게 다지고, 또 주형하는 등의 방식을 
선보인다. 앞서 언급한 <휘경;揮景>, <모습某濕> 시리즈에서 살아있는 듯했던, 그러나 전시 이후 
소멸됐던 흙은, 이번 작업에서 비바람을 맞고 풍화를 거쳐 생성되는 자연 상태의 지형 혹은 형상처럼 
굳어져 보다 영속적인 상태를 취하게 된다. <clay tablet>(2024)은 자연적 소멸의 장면을 체화하는 듯 
물리적 압력에 의해 생성된 지층의 결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사라짐의 과정 자체보다 물질과 
기억의 관계를 포착하는 것으로, 형태의 변형/유지를 거듭하는 한편 완벽한 소멸 이전의 어떤 존재 
상태에 도달한다. 마찬가지로 전시장 내외 공간을 채우고 있는 <Column>(2024)은 아파트 평면도 모양을 
본떠 삼차원 기둥으로 올린(혹은 눕힌) 것으로, 사라짐보다는 고대 유적지의 흔적처럼 그 터를 딛고 남은 

 
1  알베르 카뮈(김화영 옮김), 「칼리굴라」, 『칼리굴라 · 오해』(책세상, 2013),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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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에 주목하게 한다. 작가는 생명과 죽음, 기억과 망각의 경계를, 또 이전의 소멸과 흔적을 다시 
물질화하듯 형체를 고정하고 모종의 영속성을 끌어낸다. 이 과정은 단순한 조형의 완성을 넘어 치열한 
몸과 의식의 개입을 동반하고, 시간과 물질, 기억과 망각은 더욱 선명한 지속 안에 교차한다. 과거 
작업에서 흙이 그 즉물성과 습윤함으로 조각에 유한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면, 이제 그 생명력은 다른 
시간과 방법을 통해 지속성으로 변환되고, 세월을 품은 고대 조각상처럼 시간의 흔적을 드러낸다. 부서진 
건물의 잔해들을 갈아 흙과 함께 결합한 작업은, 사라짐의 물질화와 흔적의 영속성 사이 긴장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전시장에 하나의 ‘저장소’로 존재한다. 사라짐을 내재한 물질, 사라지지 않는 
사라짐의 장면은, 지금 이곳의 시각적 · 촉각적 인식을 넘어서는 다층적 시간성을 함축하고 또 매개한다. 

《무덤들》에서 안경수는 어떤 장면/대상을 ‘다시 그린다’. 여기서 ‘다시 그리기’는 단순히 
지우기나 덮어쓰기가 아니라, 잔존하는 기록을 다시 새기는 행위에 가깝다. 보광동 재개발 지역을 꾸준히 
기록하며 회화로 옮겨온 작가는 전시장 한쪽 벽에 또 다른 공간, 보광동의 어느 “유치원과 화원”을 
들여온다. 사라진 장소를 여러 겹의 그리기로 가설한 <유치원과 화원>(2024)은 회화의 ‘막/평면’을 통해 
무덤을 자처하는 장면을 만든다. 분절된 동시에 전면화된 시점의 ‘막’은 일차적으로 물리적 ‘면’이나 
‘경계’를 가리킬 뿐 아니라, 도시의 생명과 죽음, 시간과 공간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지점을 환기한다. 
각기 다른 회화의 방식과 물성을 결합하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여러 층위의 ‘막'을 시각화해 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일종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회화-막을 선보인다. 그 ‘막’은 특유의 색감과 스며드는 
효과, 표면을 확인시켜주는 뿌리기와 흘리기의 방법을 통해 시간의 적층을 고유한 회화적 이미지로 
가시화한다. 여기 ‘파노라마’는 특정한 몰입적 시각 경험을 제시하는 틀이 아니라, 가시성의 회화/평면이 
실제 공간의 일부로 확장되며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이 존재적으로 얽히는 장소가 된다. 그곳과 이곳, 
내부와 외부, 사라진 것과 그려진/만들어진 것이 중첩되고 펼쳐지며, 파노라마적 시각성은 장소와의 
연속성 속에서 또 다른 감각을 일깨운다. 이곳의 회화, 그것이 드러낸 소멸은 멀리 떨어져 바라보는 
시각적 유희의 대상으로 존재하기보다, 현재의 ‘칸’—존재론적 부피—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폐허표본>(2024)은 <유치원과 화원>의 장소/풍경과 관계하며, 이미지가 고립된 공간이 아닌 
기억이 상호작용하는 장소임을 명확히 한다. 회화의 시각성을 구체적인 시공간, 장소로 펼쳐 놓는 
작가는, 무덤을 자처하는 작업이 삶과 죽음, 안과 밖 등의 경계를 넘어 확장하는 장면을 목격하도록 
한다. 

《무덤들》에서 두 작가는 물질과 이미지의 고립을 넘어서며 열린 무덤으로의 입장을 제시한다. 
이들은 각각 다른 매체와 방식을 통해 사라짐과 존재의 경계를 탐구한다. 그리고 그 경계 속에서 기억을 
다시 순환시키는 이미지와 물질의 관계를 파고든다. 두 작가는 매체를 운용하고 규정하는 거창한 말 
없이, 망각되는 세계를 마주한다. 그 세계는 쉽게 소진되지 않는다. 마치 무덤 앞에 서는 일, 할 수 
없음으로 시작되는 과정처럼, 전시는 사라짐을 재인식하며 자기 내외부의 존재를, 그 소멸을 되짚어 
본다. 그렇게 칸 안에 자리한 무덤은 사라짐을 기억 너머의 의미로 되살리고, 어떤 존재와의 연결을 
되새긴다. 

지구의 유일한 자연위성인 달은 종종 ‘죽은 행성’으로 간주된다. 생명체 활동도, 지질학적 
변화도 목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의 중력은 지구에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고, 지구 자전에 
제동을 걸어 24시간의 하루, 오늘을 만든다. 인간은 달을 올려다보며 소원을 빈다. 저 죽음에는 결코 
거머쥘 수 없는 움직임이 자리한다. 오늘의 궁핍을 초과하는 무엇이 그곳에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그곳에 
죽음의 이야기들이, 숨결들이 세워진다. 
 
 

기획/글 권혁규 

  



 [보도자료] 

 

무덤들 Pluto 
 5 / 9 

 

[첨부] 2. 참여 작가 및 출품작 소개 

김주리 (KIM Juree, b.1980.) 

김주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주변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흙, 물, 빛, 식물, 공기 등의 자연 요소의 물질적 상호작용과 개인의 경험을 연결하여 사회 
안에서 어떤 메타포를 가질 수 있을지 실험한다. 김주리의 작업 안에서 자연 요소는 물질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장소와 경험이라는 특정 환경에서의 하늘, 공기, 물, 땅의 지리적 요소로 
변모되기도 한다. 주로 조각 혹은 공간 설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존재론적인 불안정성과 
전시 공간을 시간의 경과를 구현하는 무대로 작동하게 하여 물질성과 순환, 영속성과 일시성을 
관통하고 있다. 2024년 《Seoul-Style》(스페이스 애프터, 서울), 2022년 《0개의 기둥》(TINC, 
서울), 2020년 《모습 某濕 Wet Matter》(송은 아트스페이스, 서울) 등 총 7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그룹전으로는 2023년과 2024년에 필라델피아 미술관과 Minneapolis Institute of Art에서 The Shape 
of Time: Korean Art after 1989전에 참가하였으며, 2022년 《풍경을 풍경으로》(경남도립미술관, 
창원), 《조각충동》(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2021년 《대지의 시간》(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20년 비조각: 가볍거나 유연하거나-창원조각비엔날레》(성산아트홀, 창원),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멜팅하우스》(빅토리아 앤 알버트 미술관, 런던) 등 국내외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2010년 송은 미술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2년 소버린 아시안 아트프라이즈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되었다. 

 

<Column 01>, <Column 02>, <Column 03>, 2024 
mortar, soil and powder of bricks,  

50x40x230cm, 45x45x180cm, 320x40x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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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y tablet: Jaipur 01>, 2024, ceramic, 22x7x5.5cm. 

 

 <peaks 02>, <peaks 03>, 2024, soil and mixed media, 28x31x42cm, 28x31x4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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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수 (AN Gyungsu, b.1975.) 

안경수는 197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모스크바 뮤지엄(모스크바, 2022), 오퍼센트(서울, 2021), 
트라이엄프갤러리(모스크바, 2017)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청주시립미술관(청주, 2024),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서울, 2024), 아르코미술관(서울, 2023), 마다랏 알 삿디아트미술관(아부다비, 
2020), 서울대학교미술관(서울, 2020), 안산문화예술의전당(안산, 2019),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서울, 
2017), 경남도립미술관(고창, 2017) 등 기관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09년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에 입주해 작업했고, 2016년에는 경기도미술관 경기창작센터, 2019년에는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하여 작업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현대카드 외 다수의 기관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방류 discharge>, 2024, acrylic on canvas, 80x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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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화원 pre-kinder and plant pot store>, 2024, acrylic on canvas, 240x1000cm. 

 

<전야 eve>, 2023, acrylic on canvas, 120x10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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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3. 전시 포스터 (이미지 파일 별첨) 

 
이미지: 《무덤들》 전시 포스터 
그래픽 디자인: 유나킴씨 

 

 

 

 

 

-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홍보 목적으로만 전시 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 전시 작품/전경 이미지 등의 추가 자료는 별도 요청 부탁드립니다. 
 

뮤지엄헤드 Museumhead 
주    소: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층 
운영시간: 12:00-19:00 (매주 일요일, 월요일 휴관) 
문    의: museumhead.seoul@gmail.com 


